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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반려동물 항생제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 인천 동물병원 10개소와 협력 시행 - 

인천시가 반려동물 항생제 오·남용 예방을 위해 인천 동물병원 10개소와 

함께 반려동물 항생제내성균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반려동물 항생제내성균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반려동물 항생제내성균 모니터링 검사를 추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8년도부터 반려동물 

항생제내성균 감시체계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관내 10개 

동물병원(강화, 옹진군 제외)과 협력해 동물병원에 내원한 반려동물

(개·고양이) 분변 및 임상 시료로부터 대장균, 장알균을 비롯한 총 

10종 159균주를 분리·동정하고, 항생제 감수성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병원체 동정 및 항생제 감수성검사 결과는 동물병원에 

통보해, 동물병원에서 적정한 항생제를 처방하고 항생제 내성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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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반려동물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사람과 생활환경을 밀접하게 공유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항생제 내성은 

직·간접적으로 사람 및 환경으로 전파될 수 있으므로 세계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며, “반려동물 항생제내성균 감시

체계 운영을 통해 동물병원에서 질병 치료에 대한 효과적인 항생제 

선정으로 항생제의 오·남용을 예방해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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